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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 보호 캡슐 아스피린 개발
피막재료로 초산프탈산 섬유소 사용 … 혈전방지효과 24시간 지속

북한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원에서 위를 보호하기 위한 캡슐형 아스피린을 개발했다.

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월14일 “대중의약품인 아스피린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에서 아스피린 피막재료를 연구․완성했다”고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해열진통작용 뿐만 아니라 순환기 계통질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아스피린은 

위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 위궤양이나 소화장애, 위출혈 등의 증세를 동반하는 사례가 있다.

조선신보는 “제약부문에서는 위에서 풀리지 않는 피막을 씌운 아스피린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잘 알려진 피막재료는 초산프탈산 섬유소”라며 “섬유소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알약 피막재료지만 의학과학원은 

보다 원가가 낮은 재료를 국내에서 얻어내기 위한 방도를 모색했다”고 전했다.

또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피막재료는 원가가 수입 초산프탈산 섬유소의 수십배나 싸지만 효과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학과학원에서는 아스피린 혈전방지 캡슐약도 개발해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아스피린 사용량을 정하

고 한 알당 혈전방지효과가 24시간 동안 지속되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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